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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in order to enhance self-
efficacy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based on a survey of 167 children. The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children
value(in decreasing order)family-esteem, friend-esteem, self-esteem, and school-esteem. School-esteem is the lowest,
with boys displaying slightly higher levels of esteem than girls. A boys' self-esteem appears enhanced by higher sat-
isfaction with overall appearance and weight; however, girls' self-esteem helped them address appearanc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positive attitudes. In addition, the clothing behavior of children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esteem to
differing degrees based upon gender. A boys' self-esteem can be increased by having them show interest in clothes rather
than letting them wear similar clothes to their friends because their self-esteem can be heightened by higher interests
and lower similarity. A girls' self-esteem can be augmented by the clean management of clothes and comfortable wearing
due to their emphasis on manageability and comfort. This survey was limited to the Gyeonggi and Inchon area and leaves
room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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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1990년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140만의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

가 없었던 한국사회의 큰 변화로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기

에 이주한 다문화가정 2세들이 성장하여 곧 사회에 진출을 앞

두고 있는 시기임을 생각할 때 이들의 수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Kim, 2011).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

적 평가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로 오늘날 일상생활

에서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

모는 체형, 피부색 등 신체적인 요인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

복과 액세서리 등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동들의 사회적 인정 요

인은 추상적인 견해보다는 외모, 의복 등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의 외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Lee, 2006).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

Kang, 1992; Ko, 1986; Moon & Yoo, 2003; Yoo, 2005)는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외모만족도, 의복행동과의 정적인 관

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Kim(2005)에 의하면 아동들은 남녀

모두 외모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고, 학교생활부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는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교생

활의 부적응 및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Seo, 2010).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은 그들의 학업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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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011)에 의

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 승

인성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주변관계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

회적 승인성, 의복동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그들의 신

체이미지나 의복행동에 따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응에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

에게도 더욱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

동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외모 차이

나 편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손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

생활교육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존중감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

는 정도, 즉 자기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Rog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개인

의 행동 이해와 더불어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에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8세경이 되면 형성되는

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Harter,

1983). 아동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서, 신체적, 정서적으

로 발달이 현저해지고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성격 및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뚜렷해지는 시기이므로, 이때 형성된 자아존중감

은 학교생활을 통해 상당히 안정되게 유지된다(Seo, 2003).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문화적 차이와 외모적 특징 때문에 편

견이나 따돌림으로 인한 교우관계 문제와 학교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Seo,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이 갖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효과

적으로 보호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므로, 다

문화가정 아동의 사고방식과 행동 및 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Yoo,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신체특성(Atwater, 1992),

신체만족도(Kim & Kang, 1992; Kim, 2005; Kim, 2011), 외

모만족도(Kim, 2005; Kim & Kang, 1992; Kim et al., 2004)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Kim, 2005),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사회

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Kim & Kang, 1992). Jang

and Song(2004)은 고등학생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

감 및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정신적 안정성이 높아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긍정적

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주변관계도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모만족도, 신

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Kim(2005)은 외모 및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

관관계가 있고, 학교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

감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Kim, 2011)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및 가족, 교사, 친구관계 만

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가족·교사·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에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교사·친구관

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부적응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자아존중감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복이나 외모와 같은 외

현적 특성이나 그에 대한 자기 관념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

이다. 의복은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특성이 투영되는 심리적·

상징적 물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자

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의복을 포함하는 외모는 자

아존중감이 낮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기능을 제공하고,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표현 기능을 제공한다(Kaiser, 1997). Jeon and Park(2008)은

의복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

소년에게 자아상징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hung and Lee(2007)는

적절한 의복착용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상실감을 회복시

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의복행동은 흥미성, 안락성, 편이성, 동조성, 관

리성, 심리적 의존성, 유행성, 심미성 등을 포함하고(Kim &

Lee, 2008; Lee, 2011),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인식,

착용습관 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된다(Ha, 2001). 선행된

초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자

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의 정적 또는 부적인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행동 중 자립성

과 관리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집단에 대한 의

복 동조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Ko, 1986). 자아존중감은

의복의 안락성이나 정숙성과는 무관하며, 심미성 및 의복관리

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Kim & Yoon, 1986: Yoo,

200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성과 흥미성을 더 추구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의

복의 동조성이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Moon & Yoo, 2003).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의 관련성에 대

해 제시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

우 드문 상황이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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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의복행동 요인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 향

상과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의생활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 자아존중감의 하위차원을 확인

하고, 각 차원별 특징과 성별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 만족/불만족에 따

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 요인을 확인하고,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 인천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

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다문화가

정 아동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수반되어, 본 연구

자료는 30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임의 추

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2년 2

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185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167부가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되

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포함

하며, 성별은 남아 87명, 여아는 80명으로 구성되었다.

3.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행동,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Choi and Chon(1993)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Lee(2008)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9문항

으로 구성되며, 하위영역으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

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관

련된 문항이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 0.87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아동의 신체이미지는 주관적 신체태도의 감정적 차원의 측

정도구로 알려져 있는 신체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

동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6가지 부위(키, 몸무게, 체형, 얼

굴, 피부색, 전체적 외모)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self-esteem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Ac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Friend self-esteem

I am very popular among my friends. 0.823

3.54
17.70 

(17.70)
0.857

I am a good friend to others. 0.772

I can make a friend without any difficulty. 0.751

My friends listen to my idea or talk. 0.664

I get along well with my friends. 0.658

Famiily self-esteem

I think I am from a decent family. 0.808

3.38
16.90

(34.61) 
0.835

I enjoy staying at my family. 0.807

I can rely on my family members. 0.693

I feel myself important in my family. 0.664

My family members take care of each other. 0.663

Individual self-esteem

I can independently solve my problem. 0.713

3.33
16.67

(51.27)
0.817 

I try to keep my promise or decision. 0.699

I have a variety of strength. 0.681

I do my best, if possible. 0.656

I am satisfied with myself. 0.634

I am good at everything I face. 0.562

I am proud of myself. 0.549

School self-esteem

I wish I could do better than now.(R) 0.774

1.58
7.90

(59.17) 
 0.703I don't adjust myself to school life as much as I want.(R) 0.575

I am not good at school-work.(R)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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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행동은 Kim and Lee(2008)와 Lee(2011)의 연구를 토대

로, 초등학생의 의복 안락성, 관리성, 동조성, 흥미성, 심미성,

편이성, 유행성에 관한 의복행동을 포함하는 28개 문항을 선정

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확인

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에 관한 29개 문항을 사용하여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적재치 0.5이하를 나타

낸 문항과 하나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적재되어 분산이 모호한

9문항은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20개 문항은 친구 자

아존중감, 가족 자아존중감, 개인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의 4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자아존중감 요인은 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와 중요성, 관계의 원만함 등과 관련된 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가족 자아존중감 요인은 가족 관계 및 가

족에 대한 인식, 가족 내 개인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이다. 개인 자아존중감 요인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만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의미하며, 학교 자아존

중감은 학교생활의 수행능력 및 적응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다. 4개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총 변량은 59.17%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Table

2), 가족 자아존중감(3.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자아존

중감(3.42), 개인 자아존중감(3.41), 학교 자아존중감(3.30) 순이

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정 내에서는 자기 가치를

높게 인식하지만, 친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며,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자기 가치를 가장 낮게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Table 2), 가족 자아존중감

과 개인 자아존중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

고, 친구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

아존중감은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가정 내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나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정 남아의 가족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이 여아보다 높은 경향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4.2.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4.2.1.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신체만족도에 따라 만족/불만족

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간 자아존중감 차이를 비교하였다.

신체이미지에 따른 집단 구분은 신체의 6개 부위, 키, 몸무게,

체형, 얼굴, 피부색, 전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평균값

(3.20)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이상을 만족집단으로, 평균미만을

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성별에 따라 다른 효

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확인하였

고, 집단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Table

3, 4). 

Table 2. Difference of self-esteem between sex 

Sex 

Self-esteem 

Total (n=167) Male (n=87) Female (n=80)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Friend self-esteem 3.42 0.80 3.52 0.78 3.31 0.80 1.73

Family self-esteem 3.88 0.73 4.01 0.69 3.74 0.75  2.50*

Individual self-esteem 3.41 0.61 3.53 0.58 3.28 0.61   2.65**

School self-esteem 3.30 0.75 3.39 0.78 3.20 0.70 1.69 

*p<.05, **p<.01

Table 3. Difference of self-esteem among body image groups for multicultural boys 

 Body image group

Self-esteem 

Unsatisfaction (n=47) Satisfaction (n=40)
t-value

Mean (SD) Mean (SD)

Friend self-esteem 3.43 0.73 3.64 0.84 -1.276

Family self-esteem 3.90 0.63 4.15 0.73 -1.727

Individual self-esteem 3.38 0.52 3.70 0.60 -2.628**

School self-esteem 3.45 0.77 3.44 0.80 -0.55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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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남아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Table 3)

은 개인 자아존중감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 다문화가정 남아의 개인 자아존중감은 신체이미지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다문화가정 여아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Table 4)은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여아의 친구 자아존중감,

가족 자아존중감, 개인 자아존중감은 신체이미지에 만족하는 집

단이 불만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and Kang(1992) 연구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Kim

and Kang(1992)은 일반아동의 신체이미지의 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남녀 모두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관련

된 학교 자아존중감 부분에서 신체이미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여아의 친구 자아존중감은 신체이미

지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남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

우에는 일반 아동과 같이 친구 자아존중감 차원에서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의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

문에,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이미지의 만족 집

단과 불만족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불만족집단에서는 가족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

차원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신체이미

지 만족집단에서는 남녀 아동 간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는 신체에 대해 불만족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해석된다.

4.2.2.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 몸무게, 체형, 얼굴, 피부색, 전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요인을 종

속변수로 하여 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남아의 경우(Table 6), 개인 자아존중감은 몸무게

와 전체적 외모에 정적 영향을 받으며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

은 14.1%로서, 신체이미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아

존중감 차원이다. 친구 자아존중감은 전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

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학교 자아존중감은 전체

적 외모에 정적 영향을 받지만, 체형에는 부적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가족 자아존중감은 신체이미지에 따

라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

아의 신체이미지는 가족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자기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

체이미지 요소 중 전체적 외모는 친구 자아존중감, 개인 자아

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이며, 몸무게도 개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생활

Table 4. Difference of self-esteem among body image groups for multicultural girls

 Body image group

Self-esteem

Unsatisfaction (n=55) Satisfaction (n=25)
t-value

Mean (SD) Mean (SD)

Friend self-esteem 3.14 0.75 3.76 0.74 -3.411***

Family self-esteem 3.56 0.73 4.12 0.67 -3.218**

Individual self-esteem 3.13 0.56 3.63 0.60 -3.555***

School self-esteem 3.17 0.66 3.31 0.75 -0.805

**p<.01, ***p<.001 

Table 5. Difference of self-esteem between sex according to body-cathexis

Body image

group

 Sex

Self-esteem 

Male Female
t-value

Mean (SD) Mean (SD)

Unsatisfaction

Friend self-esteem 3.43 0.73 3.14 0.75 1.959*

Family self-esteem 3.90 0.63 3.56 0.73 2.499*

Individual self-esteem 3.38 0.52 3.13 0.56 2.315*

School self-esteem 3.45 0.77 3.17 0.66 1.253*

Satisfaction

Friend self-esteem 3.64 0.84 3.76 0.74 0.183*

Family self-esteem 4.15 0.73 4.12 0.67 -0.572*

Individual self-esteem 3.70 0.60 3.63 0.60 0.445*

School self-esteem 3.44 0.80 3.31 0.75 0.67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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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개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에 남아들의 체중관리와 관련된 교육과 지도는 개인 자아존중

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체형은 학교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자아존중감

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본 결과는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원활하다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Kim, 2005)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

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남아의 체형이 학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대한 해

석을 일반아동과 다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본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봐야 할지에 대

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 여아의 경우(Table 7), 개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신체이미지의 영향력이 38.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얼굴과 체형에 대해 만족도와 정적 영향관계에 있다. 즉 다문

화가정 여아는 자신의 얼굴과 체형에 대해 만족할수록 개인 자

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아의 친구 자

아존중감은 체형에 따라 부적 영향을, 피부색에는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는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록,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여아의 친

구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체

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친구 자아존중감에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은 선행연구(Kim, 2005)가 제시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상

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필

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여아의 체형과 친구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결과도 다문화가

정 아동의 보편적인 경향인지 아니면 본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여아의 가족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

중감은 피부색의 정적 영향을 받는다. 즉 여아가 자신의 피부색

에 대해 만족하도록 지도한다면 가족에서의 자기가치와 학교생

활의 수행능력이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여아의 신체이미지도 모든

자아존중감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body image for multicultural boy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B)

Standard 

coefficient(β)
t value F value R

2

Friend self-esteem 
(Constant) 2.539 8.651***

8.801*** 0.115
Appearance 0.290 0.354 3.487***

Individual self-esteem

(Constant) 2.524 9.706***

8.034*** 0.141Weight 0.167 0.284 2.812**

Appearance 0.147 0.243 2.403*

School self-esteem

(Constant) 3.020 8.584***

5.953** 0.103Appearance 0.303  0.379 3.339***

Body type -0.200 -0.234 -2.109*

*p<.05, **p<.01, ***p<.001 

 There was not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 Family self-esteem.

Table 7.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body image for multicultural gir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B)

Standard 

coefficient(β)
t value F value R

2

Friend 

self-esteem 

(Constant) 1.892 5.409***

9.512*** 0.181Body Type 0.259 -.319 2.975**

Skin color 0.204 0.240 2.235*

Family self-esteem
(Constant) 2.541  8.610***

17.336*** 0.173
Skin color 0.348 0.429 4.164***

Individual self-esteem

(Constant) 1.816 8.497***

25.320*** 0.387Face 0.280 0.444 4.544***

Body Type 0.195 0.308 3.159**

School self-esteem
(Constant) 2.572 8.910***

5.261* 0.052
Skin color 0.188 0.253 2.2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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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피부색은 친구 자아존중감, 가족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얼굴은 개인 자아존중감

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체이미지 차원이다. 반

면에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 외

모는 여아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의미있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

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05; Kim & Kang, 1992)와 같이 신체이미지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

타나지만, 성별에 따라 신체부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력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 향

상을 위한 의생활 교육과 지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며, 남아의 경우에는 전체적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외모

관리 교육이 필요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부색이나 얼

굴에 대한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게 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

4.3.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한 28문항에 대해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8).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적재치 0.5이하

를 나타낸 문항과 하나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적재되어 분산이

모호한 12개 문항은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16개 문항

은 5개 요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64.24%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 요인 1은 ‘옷을 살 때, 친구들

이 많이 입고 있는 옷을 사고 싶다’, ‘친구들이 많이 입으면

나도 입고 싶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동조성 요인이라 하였

다. 요인 2는 ‘옷을 고를 때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옷’, ‘옷끼리 어울리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 등의 문항이 포함

되어 심미성 요인으로, 요인 3은 ‘엄마, 아빠의 옷을 입어보는

것이 재미있다’,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는 것이 재미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흥미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4는 ‘갈아 입은 옷은 스스로 빨래 통이나 세탁기

에 갖다 넣는다’, ‘옷을 제자리에 잘 정리한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되어 관리성 요인으로, 요인 5는 ‘겉모양보다 따뜻하고 편안

한 옷을 입고 싶다’, ‘예쁜 옷보다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 등이

포함된 안락성 요인이라 하였다. 이들의 신뢰도는 0.601~0.776

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3.2.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

복행동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의 요인을 종

속변수로 하였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남아의 경우(Table 9), 친구 자아존중감은 의복에

대한 심미성에 정적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6.8%이었다. 가족

자아존중감은 흥미성에 정적 영향을 받고, 동조성에 부적 영향

을 받으며 두 변수의 설명력은 17.5%이었다. 개인 자아존중감

은 흥미성과 심미성의 정적 영향을 받고, 동조성의 부적 영향

을 받으며 설명력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복행동에 따

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 차원임이 확인되었다. 즉,

Table 8.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clothing behavio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Ac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Conformity

I want to buy such a similar clothes that my friends wear usually. 0.824

2.44
15.28

(15.28) 
0.772

I feel like wearing a popular clothes, although not matching my style . 0.812

I feel myself accepted when I put on in a popular way among my friends. 0.707

I like to wear clothes that are popular among my friends. 0.629

Aesthetics

I prefer to choose clothes that go in my line. 0.842

2.11 
13.30

(28.57) 
0.776I am concerned about harmony of each and every piece of clothes. 0.821

Style is my highest concern in buying a new clothes. 0.671

Interest

I like to try on my father's or mothers clothes and shoes. 0.771

1.95
12.97

(41.55)
0.662I feel good at my friends' positive appraisal. 0.658

It is a fun to see myself in various clothes on mirror. 0.651

Clothing 

manage-ment

I place my laundry in washing machine. 0.773

1.30
11.54

(11.16)
0.622I put my clothes in order before going to bed. 0.706

I myself wash small piece of clothes like hankerchief 0.658

Comfort

I prefer to wear warm and comfortable clothes than stylish ones. 0.803

1.06
11.16

(64.24) 
0.601I like to wear cozy clothes more than pretty ones. 0.775

I wear comfortable clothes, although not beautiful.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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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남아의 의복행동은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자기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의복행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성은 가족 자아존중감과 개

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심

미성은 친구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동조성은 가족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

감은 의복행동 중 자립성과 관리성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낮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Ko, 1986; Moon & Yoo,

2003)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다문화 가정 남아의 경우에도 그

영향력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남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복에 대한 흥미성과 심미성을

높이도록 의생활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동조성보다

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여아의 경우(Table 10), 친구 자아존중감은 심미

성의 정적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9.0%이었고, 가족 자아존중

감은 안락성의 정적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6.3%이다. 개인

자아존중감은 심미성과 관리성의 정적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복행동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큰

자아존중감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관리성의

정적 영향을 받고 흥미성의 부적 영향을 받으며 설명력은

15.8%로 높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여아는 남아와 달리

모든 자아존중감 차원에서 의복행동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여아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아존중감 차원에서 의

복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의복행동 요인별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여아는 의복행동 중 관리성 요인이 학교 자아존중

감과 개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심미성 요인은 친구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락성 요인은 가족 자아존중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흥미성 요인은 남아와 달리 학교자아존

중감에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는 의복에 대한 심미성 및 의복관리성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Kim & Yoon, 1986; Yoo, 2005)

Table 9.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lothing behavior for multicultural boy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B)

Standard 

coefficient(β)
t-value F-value R

2

Friend 

self-esteem 

(Constant) 2.762 9.127***
7.240** 0.068

Aesthetics 0.244 0.282 2.691**

Family self-esteem

(Constant) 3.307 11.913***

10.013*** 0.175Interest 0.344 0.480 4.468***

Conformity -0.176 -0.214 -1.998

Individual self-esteem

(Constant) 2.726  10.613***

8.865*** 0.217
Interest 0.237 0.392 3.485***

Conformity -0.196 -0.283 -2.678**

Aesthetics 0.159 0.238 2.193*

*p<.05, **p<.01, ***p<.001 

 There was not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 school self-esteem.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lothing behavior for multicultural gir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B)

Standard 

coefficient(β)
t value F value R

2

Friend 

self-esteem 

(Constant) 2.429 7.796***
24.246*** 0.090

Aesthetics 0.290 0.318 2.948**

Family 

self-esteem

(Constant) 2.832  7.678***
6.300** 0.063

Comfort 0.260 0.273 2.510*

Individual 

self-esteem

(Constant) 2.189  7.939***

8.427*** 0.160Aesthetics 0.208 0.309 2.904***

Clothing management 0.157 0.231 2.173***

School 

self-esteem

(Constant) 2.798 8.376***

8.423*** 0.158Clothing management 0.312 0.401 3.834***

Interest -0.183 -0.216 -2.066*

*p<.05, **p<.01, ***p<.001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741

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의복에 대한 관리성, 심미성, 안락성을 높이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외모적인 차이 때문에 겪게 되

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

이 되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이에 영향 미치는 신체이

미지와 의복행동을 밝히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성

장의 결정적 시기로서 성격 및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뚜렷해

지는 시기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6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친구 자아존중감, 가

족 자아존중감, 개인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구분되었

다. 이들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가족 자

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친구 자아존중감, 개인 자아

존중감이며, 학교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가정 내에서의 자기 가치를 높게 인식하지만, 친

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학

교생활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

가 여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으며, 특

히 가족 자아존중감과 개인 자아존중감은 여아보다 남아가 유

의하게 높았다. 이는 아동의 자아개념이 남녀 간의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일반아동

과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은 개인적 차원이나 가정에서 자기 가

치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남아들이 여아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다

문화가정 남아의 경우는 개인 자아존중감에서만 신체이미지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

다. 여아의 경우는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자아존중감

차원에서 신체이미지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는 신체이미지 불만족집단에서만 성차가 확인되었다. 즉 신

체이미지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불만족하는 집단에서, 남아보다

는 여아가 신체이미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는 성별 또는 신체부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범위에 차이가 확

인되었다. 남아의 경우, 전체적 외모, 몸무게, 체형에 대한 신

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여

아는 피부색, 얼굴, 체형에 대한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아에 비해 여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도 신체특성, 신체만

족도, 외모만족도 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복행동 요인은 동조성, 심미성,

흥미성, 관리성, 안락성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요인

들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 자아존중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확인되었다. 남아의 경우는 흥미성과 심미성 요인이 자아존

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동조성 요인은 부적 영향을 미

친다. 여아의 경우는 심미성, 안락성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흥미성 요인은 학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

인은 남아는 흥미성이고, 여아는 관리성이었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관리성, 흥미성이 높

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의복 동조성이 높다는 결과를 부분

적으로 지지하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아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

력이 확인되지 않아서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 연구에 있어서 성

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 우선 관리하도

록 도와야 할 신체이미지 차원은 남아의 경우는 전체적 외모이

고, 여아의 경우는 피부색과 얼굴 요인이다. 남아의 전체적 외모

요인은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과 같이 타고난 외적 특징뿐 아니

라 의복이나 헤어 등과 같은 후천적인 자기표현이나 교육을 통

해서 보다 좋은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따

라서 다문화가정 남아의 전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생활 교육을 시행한다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피부색, 얼굴, 체형 등과 같이

선천적인 특성과 관련된 신체이미지 차원이 자아존중감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남아와 다른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여아들에게는 일반아동과 다를 수 있

는 자신의 피부색, 얼굴생김새, 체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선천적 특성을 자신

만의 개성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 교육과 이들 특성

에 따라 잘 어울릴 수 있는 신체관리나 외모연출법에 대해 돕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의생활 교육은 자아존중감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성별에 따라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의

생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남아의 경우, 다양한 체험 교육

을 통해서 의복에 대한 흥미성과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입는 동조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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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여아는 의복행동의 관리성, 심미성, 안락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복

을 잘 정리 정돈하고, 예쁘면서도 편안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

도록 의생활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화적·외모적 차이나 편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예방하고,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문화가정 아

동을 위한 적극적인 의생활 교육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

과 한국사회 적응에 기여하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당면과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기와 인천 소재의 다문

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다문화가

정의 아동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과 본 연

구의 결과를 부족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

의 의미와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다문화가정 아동

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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